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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성인기 여성의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연예인 숭배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 내재화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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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섭식장애 유병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초기 성인기 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이

상섭식 행동과 물질주의 그리고 기존 미디어 소비에 비해 적극적이지만 병리적인 미디어 소

비 형태인 연예인 숭배와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기 여성의 물질주의 추구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연예인 숭배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내재화가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서

울 소재 대학에서 모집한 초기 성인기 여성 60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은 지지되었다. 초기 성인기 여성의 물질주의 추구 성향이 높을수록 연예인

을 병리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성이 커지고, 병리적 연예인 숭배 경향성이 클수록 외모에 대

한 사회문화적 규범을 더 내재화하여 결국 사회문화적으로 인정받는 규범으로서의 외모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통제하려는 시도인 이상섭식행동을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 여성의 이상섭식행동을 사회문화적 변인인 물질주의와 연예인 

숭배를 통해 설명하여 이상섭식행동을 여성 개인 내적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하나의 사회문

화적 현상으로 접근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물질주의, 연예인 숭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내재화, 이상섭식행동,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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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주의는 돈, 물질의 소유와 획득이 삶의 

중심이 되어 물질의 소유로 행복을 추구하고 

이를 삶의 성공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Richins & Dawson, 1992). 물질주의가 정신건강

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관, 실험, 종단 그

리고 이를 종합한 메타분석 연구를 통해 일관

되게 밝혀져 왔다(예: Flouri, 2005; Otero-López 

& Villardefrancos, 2013; Vansteenkiste, Duriez, 

Simons, & Soenens, 2006). 물질주의는 우리나라

의 높은 자살률, 낮은 행복도와 같은 정신건

강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사회문화적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룬 국내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물질주의와 심리적 안녕감

의 메타분석(Dittmar, Bond, Hurst, & Kasser, 

2014)에 의하면 물질주의는 남성(r=-.09)보다 

여성(r=-.24)의 심리적 안녕감에 더 큰 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남성과 비

교해 여성의 물질주의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

한 압박감을 더 느끼고 이로 인해 신체불만족

이 높아지면서 심리적 안녕감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실제로 물질주의 수준

이 높을수록 신체 감시, 즉 자신의 몸이 타인

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신경 쓰는 정도가 더 

높았고(Barzoki, Tavakol, & Vahidnia, 2014), 물질

주의의 증가는 여성들이 자기 몸을 대상화하

여 자신의 가치를 신체적, 성적 매력도로 평

가하는 경향성을 높였다(Teng et al., 2016). 이

러한 성적 매력의 자본화(capitalization of sexual 

attractiveness)와 외모에 기반한 자존감은 물질

주의와 여성의 자기 대상화 간의 관계를 매개

하였으며, 여성의 자기 대상화는 또 다시 자

신의 신체 감시로 이어졌다(Teng et al., 2017). 

부정적 신체 이미지, 자기 몸 대상화는 여성

의 섭식장애를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 물질

주의를 통해 증가한 부정적 신체 이미지는 섭

식장애로 이어졌다(Guðnadóttir & Garðarsdóttir, 

2014). 최근 국내 연구에서도 물질주의는 성인 

여성의 외모주의 증가와 정적 관련이 있었으

며 외모주의 증가는 자신의 신체를 타인과 비

교하는 사회비교 증가와 신체불만족 증가를 

통해 이상섭식행동 증가로 이어졌다(설경옥, 

박선영, 박지은, 2016).

이상섭식행동은 후기 청소년기 및 초기 성

인기 여성에게 가장 빈번히 발생하며(Qian et 

al., 2013), 2012년 기준 국내 섭식장애 진료인

원의 약 80%가 여성이고 이 중 20대의 비율

이 가장 높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 여성의 이상섭식행동을 

이들의 물질주의 추구 경향성으로 설명하고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 

심리적 기제를 밝히기 위해 실시되었다. 구

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기 여성

의 가장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인 이상섭식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물질주의 가치 추

구 그리고 미디어의 영향중에서 현대사회에

서 나타나는 보다 적극적인 미디어 소비 형

태인 연예인 숭배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고

자 하였다.

물질주의와 연예인 숭배 그리고 이상섭식행동

이상섭식행동은 임상적 섭식장애로 진단될 

만큼의 수준은 아니나 비임상적 수준에서 나

타나는 섭식장애 증상으로(이현정, 이승연, 

2016) 체중 증가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으로 

인해 과도하게 음식 섭취를 제한하거나,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음식을 먹은 뒤 토하거

나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하는 행동, 또는 보상 

행동 없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행동을 포함하며, 주로 청소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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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기 초반의 여성들에게 나타난다(Qian et 

al., 2013). 우리나라 초기 성인기 여성의 이상

섭식문제는 심각한 수준인데, 22개국 여대생

들의 비만율과 체중감소 노력에 대한 논문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대생들의 신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는 22개국 여대생들 중 

가장 낮았지만 체중감소 노력은 가장 많이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Wardle, Haase, & Steptoe, 

2006). 또한 한국 여성들의 신체불만족과 마름

을 미의 규준으로 내재화한 수준은 서구 여성

들 보다 훨씬 더 높고(Pike & Dunne, 2015), 중

국, 타이완과 같은 동양 여대생과의 비교에서

도 우리나라 여대생의 신체불만족과 이상섭

식행동은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Jackson, Keel, & Lee, 2006), 한국, 일본, 중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체가치와 신체존중감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한국의 대

학생이, 남대생보다 여대생이 건강에 비해 외

모를 중시하는 경향성이 더 높았다(김완석, 김

정식, 2007; 김완석, 유연재, 2012).

이상섭식행동은 생물학적 요인, 환경적 요

인, 심리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설명 

가능하다.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유전(Suisman 

et al., 2012), 시상하부의 기능 부전과 호르몬

의 영향(Culbert, Racine, & Klump, 2015)이 있

고, 개인내적 요인으로는 높은 신경증이나 낮

은 외향성, 높은 부정 정서(Podar, Hannus, & 

Allik, 1999)등이 알려져 있으며, 환경적 요인으

로는 부모의 신체상에 대한 부정적 평가, 또

래와의 애착 그리고 미디어가 있다(김정내, 임

성문, 2007; Ashikali & Dittmar, 2012; Frank, 

1999). 이러한 요인들 중 텔레비전, 뮤직비디

오와 같은 미디어가 급속하게 확산된 1990년

대 이후로는 미디어가 이상섭식행동을 설명하

는 가장 중요한 사회문화적 변인으로 연구되

어왔다(Monro & Huon, 2005). 마른 몸의 연예

인들은 미디어를 통해 이상적인 미의 규준으

로 제시되고, 이를 내재화한 여성들은 마른 

몸매의 여성 모델들이 등장하는 미디어에 많

이 노출될수록 신체불만족 수준이 증가했으며, 

우울한 감정과 스트레스, 수치심 등을 더 느

낀 것으로 나타났다(Bessenoff, 2006; Jalees & 

Majid, 2009). 또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에 의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 신체

상을 보여주는 모델의 광고에 노출된 여성들

은 자신의 신체를 더 수치스럽게 여기고 외모

에 대한 불안감도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경향

성은 자기 몸 대상화가 심한 여성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Monro & Huon, 2005). 

저자들의 다른 실험연구에 의하면(Monro & 

Huon, 2006) 자기 몸 대상화가 심한 여성이 

날씬한 모델이 등장하는 광고에 노출되었을 

때 폭식경향성이 더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

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인터넷의 발달에 뒤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의 

발달로 인해 대중의 미디어 소비는 보다 적극

적인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SNS를 통해 미디

어의 주체가 되는 연예인들의 개인적 삶을 엿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연예인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했다는 환상을 갖고 그

들을 추종하는 적극적 형태의 미디어 소비인 

연예인 숭배 현상이 나타났다(김효진, 임성문, 

2015). 공허한 자아(Empty Self) 이론에 의하면

(Cushman, 1990)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산업화, 

도시화, 개인주의 확산으로 인해 공동체와의 

연결, 삶의 의미 등을 잃고 낮은 자존감, 우울 

등의 심리적 부적응을 더 겪게 되고 이를 극

복하기 위한 소비는 증가하게 된다. 특히 내

적인 공허를 경험한 개인은 미디어 소비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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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신의 자아를 강화하고 긍정 정서를 경험

하고자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상적인 삶”을 

보여 주는 연예인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몰입

하는 병리적 연예인 숭배가 나타나게 된다

(Reeves, Baker, & Truluck, 2012).

연예인 숭배(celebrity worship)는 그 정도에 

따라 공상적 연예인 숭배와 병리적 연예인 숭

배로 나뉜다. 공상적 연예인 숭배는 좋아하는 

연예인에 관한 것을 보고 듣거나 좋아하는 연

예인에 대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등의 활

동을 통해 오락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이 있고, 심리적 안녕감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다(Maltby, Day, McCutcheon, Houran, & 

Ashe, 2006; McCutcheon, Lange, & Houran, 

2002). 반면 병리적 연예인 숭배는 연예인에 

대한 집착을 보이고 이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특성으로 정의되는데, 연예인의 삶 하나하나

에 집착하고 연예인에게 일어난 일을 마치 자

신의 일처럼 느끼며, 연예인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왜곡된 생각과 연예인과 관련된 

물건을 늘 같은 장소에 두어야 하는 강박 증

상을 보인다(McCutcheon et al., 2002). 우상으로

서, 그리고 삶의 본보기로서 연예인을 좇는 

것은 청소년기 자아 발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Giles & Maltby, 

2004) 연예인과의 준사회적(para-social) 관계에 

과도하게 집착, 몰입하고 강박적 태도를 보

이게 되면 이는 병리적 현상이 될 수 있다

(Maltby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리적 연

예인 숭배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연예인 숭배는 부정적 신체상과 이상섭식행

동을 정적으로 예측한다(Maltby, Giles, Barber, 

& McCutcheon, 2005). 국내 남녀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 불만족을 통제한 후

에도 연예인 숭배는 남녀 청소년의 이상섭식

행동을 유의하고 강력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재웅, 황재원, 2016). 뿐만 아니라 

여성 청소년의 경우 텔레비전 시청과 같은 단

순 미디어의 노출과 연예인 숭배 모두 이상섭

식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는데, 단순 미디

어 노출과 연예인 숭배를 함께 고려했을 때 

단순 미디어 노출은 이상섭식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지만 연예인 숭배는 유의하게 

예측했다. 이는 수동적인 미디어 노출보다 적

극적이고 능동적인 미디어 소비 형태인 연예

인 숭배가 이상섭식행동을 설명하는 더 강력

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아직 초기 성인기 여

성을 대상으로 연예인 숭배와 이상섭식행동의 

직접적 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없지만 이 두 

변인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선행 연구들은 

존재한다. 초기 성인기 여성이 미디어 속 마

른 인물에게 더 큰 매력을 느끼거나(Harrison, 

1997),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과 자신의 신체

를 비교하여 불일치하다고 느낄수록 이상섭식

행동은 증가하였다(Shorter, Brown, Quinton, & 

Hinton, 2008). 또한 여대생들은 병리적 연예인 

숭배가 높을수록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증가

했으며(Swami, Taylor, & Carvalho, 2011), 성형수

술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였고 성형수술을 

더 많이 고려하였다(Swami, 2009). 성형은 신체 

불만족과 정적 상관이 있고(Swami, Taylor, & 

Carvalho, 2009) 신체 불만족은 이상섭식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이다(Fung & Yuen, 

2003; Legenbauer et al., 2011). 이러한 선행 연

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초기 성인기 여성

의 연예인 숭배 역시 이들의 이상섭식행동을 

예측할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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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매개: 연예인 숭

배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내재화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에 대한 연구는 많

지 않으나, 물질주의는 이상섭식행동을 직접

적으로 예측하기보다 사회비교, 신체 불만족

과 같은 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예측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설경옥 외, 2016; Guðnadóttir & 

Garðarsdóttir, 2014). 본 연구에서도 물질주의 

가치 추구가 적극적인 형태의 미디어 소비인 

연예인 숭배와, 이를 통한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규범의 내재화를 매개로 하여 간접

적으로 초기 성인기 여성의 이상섭식행동을 

예측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현대사회는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물질주의 

가치의 학습과 확산이 그 어느 때 보다 용이

해졌고, 대중은 배우, 모델, 가수와 같은 연예

인이 미디어를 통해 전달하는 아름다움과 부

유함의 연합이 곧 행복이라는 메시지를 반복

적으로 학습하고 있다(Dittmar, 2007). 이처럼 

물질주의 가치는 돈과 물질의 소유 뿐 아니라 

아름다운 외모와 같은 외적 가치를 강조하는

데(설경옥 외, 2016) 특히 청소년기와 초기 성

인기에는 연예인에게 몰입하고 자신과 연예인

을 과잉 동일시하는 현상인 “연예인 숭배”를 

통해(Giles & Maltby, 2004; Green, Griffith, 

Aruguete, Edman, & McCutcheon, 2014) 보다 적

극적으로 물질주의 가치를 학습하고 드러내게 

된다(Chan & Prendergast, 2008; Reeves et al., 

2012). 한 실험 연구에 의하면 높은 물질주의

로 점화된 여대생이 연예인 사진에 노출되었

을 때 그 연예인에 대해 더 높은 선호도를 보

이고, 연예인과 자신을 비교하여 자신의 신체

에 대한 불만족이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물

질주의에 점화되지 않은 여대생들은 연예인 

사진에 노출되었을 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Ashkali & Dittmar, 2012). 이러한 결과는 

물질주의를 추구할수록 물질주의 가치가 지향

하는 부유함과 신체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갖

고 있는 연예인에게 더 끌리고 우상시하는 경

향성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게 되어 이상섭식행동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디어에 수동적으로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외모에 사회문화적 규범의 내재화가 일어날 

수 있다(김완석, 유연재, 권지현, 2009). 미디어 

노출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내재

화, 여성의 신체 불만족, 그리고 이상섭식행동

에 대한 메타 분석에 의하면, 미디어 노출은 

여성의 신체 불만족,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내재화, 그리고 이상섭식행동과 중간 

크기의 효과크기(r=-.28, -.39, -.30)를 나타냈다

(Grabe, Ward, & Hyde, 2008). 연예인 숭배는 

미디어 소비의 일종이나 기존의 미디어 소비

에 비해 그 적극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외모

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내재화가 더 심화

되어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성인 여성을 대

상으로 한 실험연구에서는 연예인 숭배가 과

거 수동적 미디어 소비 방식이었던 연예인에 

대한 단순노출과 신체불만족 간의 관계를 조

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예인 숭배가 낮

은 이들은 연예인 사진에 노출된 조건과 중립

적인 사진에 노출된 조건 간에 신체불만족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연예인 숭배가 높

은 경우 연예인 사진에 노출된 여성들은 중립

적인 사진에 노출된 조건보다 더 큰 신체불만

족을 나타냈다(Brown & Tiggemann, 2016). 또한 

이들은 외모비교가 연예인 사진에의 노출과 

신체불만족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발견하

였는데, 이를 종합하여 보면 연예인 숭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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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높은 여성은 연예인 사진에 노출되었을 

때 연예인 숭배가 낮은 여성보다 더 적극적으

로 자신의 외모를 연예인과 비교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증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예인 숭배 경향성이 

높은 여성이 연예인의 외모를 이상적 외모로 

내재화한 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연예인 사진

을 접했을 때 자신의 외모와 더욱 큰 괴리감

을 느껴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이 증가한 것이

라 해석가능하다. 실제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

화적 규범의 내재화 수준이 높은 여성은 이상

적인 미와 자신의 신체를 비교하여 이에 도

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의 외모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Heinberg, Thompson, 

& Stormer, 1995; McKinley & Hyde, 1996). 물질

주의, 연예인 숭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내재화에 대한 선행 연구, 그리고 신

체불만족이 이상섭식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강

력한 변인임을(Jacobi et al., 2011) 고려했을 때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를 연예인 숭

배 그리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이 순

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라 예측가능하다.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따라 물질주의나 

연예인 숭배가 직접적으로 이상섭식행동을 예

측하기보다 물질주의 가치 추구가 증가하면 

물질주의 가치 추구의 정점에 있는 연예인을 

더 숭배하게 되고, 연예인 숭배가 증가할수록 

연예인이 보여주는 외모를 이상적이라고 여기

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내재화가 

증가하면서 자신의 신체에 더 불만족하게 되

며, 연예인의 외모와 더 비슷해지려 하는 개

인은 이상섭식행동을 더 많이 보일 것이라 예

상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물질주의 가치는 부유함과 아름다

운 외모를 동시에 강조하는데 이는 미디어 속 

연예인을 통해 확산되고(Dittmar, 2007; Kasser 

& Ryan, 2001) 연예인 숭배는 청소년과 성인

초기에 나타는 현상으로 연예인에게 과도하

게 몰입하고 집착하는 보다 병리적이고 적

극적인 형태의 미디어 소비 형태로써(Ashe & 

McCutcheon, 2001) 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개인은 물질주의 가치가 지향하는 부유함과 

신체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갖고 있는 연예인

을 더 숭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예인 숭배 

수준이 높을수록 연예인의 외모를 사회문화적 

규범으로 내재화 하는 정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Shorter et al., 2008) 이는 이상섭식행

동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아직까지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에 대한 연구 결과가 

그림 1.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에 관한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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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지 않고, 돈에 대한 점화가 이상섭식행동

의 예측의 가장 큰 변수인 신체불만족을 증

가시킨다는 선행 연구(Ashikali & Dittmar, 

2012) 결과를 고려하여 물질주의와 이상섭식

행동의 직접효과를 가정한 경쟁모형(그림 2)

을 설정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소재의 대학에 온라인 설문참여를 설

명하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참여에 동의한 18

세에서 26세 성인 초기 여자 601명을 대상으

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평균 연령은 21.26세

(SD=2.14)이었다. 평균 BMI는 20.69(SD=2.64)로 

정상체중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구 대상의 직업은 대부분 학생 531명(88.4%) 

이었다. 대학생은 1학년 196명(36.9%), 2학년 

71명(13.4%), 3학년 89명(16.8%), 4학년 105명

(19.8%), 5학년 이상 38명(7.2%), 석사를 포함한 

기타 32명(6.0%)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대부분

의 연구 대상(555명, 92.3%)은 미취업 상태로

서 아르바이트, 용돈 등을 포함한 한 달 평균 

수입은 46.6만원이었고, 취업을 한 경우(36명, 

6%), 한 달 평균 수입은 194.4만원 이었다.

측정도구

물질주의

물질주의는 Richins와 Dawson(1992)이 개발하

고 유지혜(2017)가 타당화한 물질주의 척도

(Material Values Scale)를 사용하였다. 물질주의 

척도는 세 가지 하위요인인 성공수단적 물질

주의 6문항(예: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취 중 하나

다.”), 획득중심적 물질주의 7문항(예: “쇼핑은 

내게 큰 기쁨을 준다.”), 행복추구적 물질주의 

5문항(예: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살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것 때문에 매우 

속상하다.”),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

록 물질주의 가치를 더 많이 추구한다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물질주의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성공수단 .78, 획득중심 .78, 

행복추구 .73으로 나타났다.

연예인 숭배

본 연구에서는 연예인 숭배의 측정을 위해 

McCutcheon 외(2002)가 개발한 연예인 숭배척

그림 2.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에 관한 경쟁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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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Celebrity Worship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공상적 연예인 숭배 7문항과 병리적 연

예인 숭배 10문항(예: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의 삶 하나하나에 집착한다.”)의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Likert식 5

점 척도(1=매우 동의하지 않음, 5=매우 동의

함)로 평가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연예인 

숭배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는 연예인 숭배의 병리 문항만 사용하였으

며, 병리적 연예인 숭배 문항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병리적 연예

인 숭배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

기 위해 문항묶음을 실시하였다. 이론적 및 

경험적으로 구인의 일차원성이 가정되어 요인

부하가 큰 문항과 작은 문항을 각 묶음에 배

정하여 묶음 간 오차를 균등하게 나누는 방법

인 요인 알고리즘의 방법을(이지현, 김수영, 

2016) 사용하였으며, 측정모형의 간명성과 모

형적합도 및 추정치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3개의 문항묶음을 실시하였고, 문항묶음 당 3

개, 3개, 4개의 문항이 묶였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

외모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내재화를 측정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Heinberg, Thompson

과 Stormer(1995)가 개발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

화적 태도 척도(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를 이상선과 오경자

(2003)가 한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

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2

개의 하위요인인 사회문화적 기준에 대한 인

식 6문항과 내재화 8문항(예: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날씬한 여자들을 보면 나도 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1=매우 동의하지 않

음, 5=매우 동의함)로 평가되고 점수가 높을

수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에 대해 높

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자신의 가치기준으

로 내재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하위 척도 

중 내재화만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

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내재화 문항

도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요인 알고리즘의 

방법을 사용하여 3문항, 3문항, 2문항으로 구

성된 3개의 문항묶음을 실시하였다.

이상섭식행동

이상섭식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Garner와 

Garfinkel(1979)이 개발하고 Garner, Olmsted, 

Bohr와 Garfinkle(1982)이 단축, 재수정한 식이

태도검사(Eating Attitude Test-26)를 이민규 외

(1998)가 타당화한 한국판 식이태도척도검사

-26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요인으로는 절식 13문

항(예: “먹은 후에 죄책감이 많이 든다.”), 폭식

증과 음식에 대한 몰두 6문항(예: “스스로 멈

출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 먹어

댄다.”), 섭식 통제 7문항(예: “배가 고파도 먹

기를 꺼린다.”)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6점 

척도(1=전혀 아니다, 6=항상 그렇다)로 평정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상섭식행동을 더 많

이 보임을 의미한다. 본 척도는 본래 신경성 

거식증환자의 식이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작

되었으나 이후 정상 체중군 에서도 식이장애

를 의심해볼 수 있는 단계를 잘 감별하여 임

상장면 뿐 아니라 연구용으로도 유용하게 사

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임상군이 아닌 비임

상 일반군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비임상 일반

군에게는 섭식 통제가 기능적으로 작용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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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본 연구에서는 섭식 통제 문항은 사용하

지 않았다. 실제 본 연구의 상관분석 결과에

도 절식 및 폭식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과 정적관계가 있는 것에 반해 섭식 통제

는 부적관계가 있었으며, 절식 및 폭식과 유

의한 상관이 없었다. 섭식 통제 문항을 제거

한 후에도 문항 간 변별성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사각회전과 최대우도법을 사용

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구조행렬에서 요인 부하량이 .30보다 적거나 

패턴행렬에서 두 요인 이상에 .30이상 부하되

는 것은 문항의 변별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하여(최성인, 김창대, 2010) 폭식에서 한 문항

을 제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8문항을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이상섭식행동의 신뢰

도 계수(Cronbach’s α)는 절식 .91, 폭식 .83으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 21.0과 Mplus 7.4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자료를 분석

하였다. 첫째, 주요 변수들의 타당도와 신뢰도

를 내적 합치도(Cronbach’s α)와 요인분석을 통

해 검증하고, 기술통계 분석으로 자료의 이상

치 및 정규성을 검토하였다. 둘째, 상관분석을 

통해 잠재변인 및 측정 변인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셋째,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개별

문항을 지표로 사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측

정학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항묶음(item 

parceling)을 실시하였다(이지현, 김수영, 2016). 

넷째, 성인 초기 여성의 물질주의와 이상섭식

행동 간의 관계에서 병리적 연예인 숭배와 외

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내재화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모형을 확인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상

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가 .90이상이고 SRMR

이 .08이하,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가 

.10이하이면 괜찮은 합치도를 나타내는 것으

로 판단하였다(홍세희, 2000). 자료의 결측치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 방식으로 처리하였고, 최종모

형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Bootstrapping

은 모집단의 분포를 모르는 경우 표본을 반복 

추출하여 경험적인 분포를 얻어 모집단의 분

포를 추정하며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유의한 수준 .05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한다(Shrout & Bolger, 

2002).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그리고 변인 간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

다. 각 변인의 왜도의 절댓값은 2를 첨도의 

절댓값은 7을 넘지 않아 다변량 정상성 가정

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Curran, West, & 

Finch, 1996). 주요 잠재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 

물질주의는 병리적 연예인 숭배(r=.15, p<.01)

와 작은 크기의 정적 상관을 보였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내재화(r=.36, p<.01)

와 중간 크기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이상

섭식행동(r=.19, p<.01)과는 작은 크기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병리적 연예인 숭배는 외

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내재화(r=.13, 

p<.01) 그리고 이상섭식행동(r=.11, p<.0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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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작은 크기의 정적 상관을 보였고, 외모

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내재화는 이상섭

식행동(r=.51, p<.01)과 강한 정적 상관을 보

였다.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에서 연예인 숭배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매개효과

검증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에 관한 측정모형

의 검증 결과 CFI는 .971, SRMR은 .042 그리고 

RMSEA는 .067(90% 신뢰구간=.055-.079)로 좋

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물질주의와 이상섭식

행동 간의 관계를 병리적 연예인 숭배와 외

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내재화가 매개

하는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χ²는 

222.958, 자유도(df)는 41, CFI는 .949, SRMR은 

.106, RMSEA는 .086(90% 신뢰구간=.075-.097)

로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Hu와 Bentler 

(1999)의 연구에 따라 SRMR값이 일반적으로 

.08이하인 경우가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지만 

표본의 크기가 500 이상이고, RMSEA의 크기

와 함께 고려했을 때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물질주의가 이상섭식행동에 미치

는 직접적인 설명력을 추가한 경쟁모형의 적

합도 검증결과 χ²는 222.957, 자유도(df)는 40, 

CFI는 .949, SRMR은 .105, RMSEA는 .087(90% 

신뢰구간=.076-.099)로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

냈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χ²차이 검증 

결과, 경쟁모형이 연구모형에 비해 자유도가 

1만큼 감소하였지만 감소한 χ² 값이 .05 수

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 하였다(△χ² (1, 

N=601), 0.001, p>.05).

그림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는 모두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물

질주의와 연예인 숭배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17(p<.001)이었으며, 병리적 연예인 숭배와 외

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내재화의 표준

화 경로계수는 .15(p<.01)이었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내재화와 이상섭식행동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65(p<.001)이었다.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병리

그림 3. 물질주의와 이상섭석행동에 관한 연구모형(표준화된 회귀계수)
*ρ< .05, **ρ< .01, ***ρ<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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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예인 숭배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

범의 내재화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 확인하기 위해 5,000개의 표본을 원자료

(N=601)로부터 추출하여 부스트래핑 검증을 

실시하였다.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

에서 병리적 연예인 숭배와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규범의 내재화가 매개하는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간접효과의 비표준화계수는 .021, 

95% Bias-Corrected CI=[.006, .048]이었고 이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논  의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발전과 문화 지체 

현상으로 인해 나타난 높은 물질주의는 다양

한 대중매체 발달을 통해 계속 확산되고 있다

(구재선, 서은국, 2015). 물질주의와 이와 관련

이 깊은 미디어, 특히 미디어의 적극적이지만 

병리적 소비 형태인 연예인 숭배는 우리 사회

의 심리적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사

회문화적 변인이지만 아직 이에 대한 연구는 

적다.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 여성의 물질주

의와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계를 연예인 숭배

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내재화가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연구가설은 지지되었고 결과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물질주의가 연예인 숭배를 

거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을 통해 이

상섭식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

허한 자아 이론(Cushman, 1990)에서 예측하듯 

물질주의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 공허함은 

더욱 증가하게 되고 ‘공허한 자아’를 채우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병리적으로 연예인을 소비하

는 행위가 증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신

이 숭배하는 연예인의 외모를 사회문화적 미

의 규범으로 여겨 자신의 기준으로 내재화하

게 되며, 이로 인해 자신의 신체를 사회에서 

요구하는 미의 기준에 맞추려 노력하게 되면

서 이상섭식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선행 연

구에서도 물질주의 가치의 증가는 병리적 연

예인 숭배 경향성의 증가로 이어졌다(Chan & 

Prendergast, 2008; Green et al., 2014; Reeves et 

al., 2012). 연예인 숭배가 증가하게 되면 여성

의 경우 특히 연예인을 통해 사회에서 요구하

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을 자신의 기

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연예인 숭배를 더 

할수록 여성은 자신의 신체상을 더 부정적으

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ltby et al., 

2005). 이는 “마르고, 젊고”와 같이 규격화된 

외모를 보이는 연예인들을 자주 접하고 그들

을 숭배할 경우 여성은 그 연예인들을 사회가 

매개경로
Bootstrap

추정치

95%신뢰구간

Bias-corrected

비표준화

계수
SE 하한 상한

물질주의 → 연예인 숭배 → 외모 규범 내재화 → 이상섭식행동 0.021* .010 .006 .048
*ρ< .05

표 2. 부스트래핑을 통한 간접효과분석 결과



설경옥 등 / 초기 성인기 여성의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연예인 숭배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 내재화의 매개효과

- 487 -

인정하고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미의 기준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신체상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

범을 내재화한 여성들은 현재 자신의 몸에 만

족하기보다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상적인 외

모에 목표를 두고 이를 추구하게 되면서 이상

섭식행동을 더 많이 보이게 된다(Tompson & 

Stice, 2001). 만 18-27세 사이의 초기 성인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신의 몸

과 자신이 선호하는 연예인의 몸 간에 차이가 

크다고 여길 경우 이상섭식행동이 증가하였고

(Shorter et al., 2008), 신체불만족이 높은 여성

들을 대상으로 3년 간 진단적 면접을 실시한 

종단 연구 결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

의 내재화는 폭식증이나 구토와 같은 이상섭

식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나기도 

했다(Stice, Gau, Rohde, & Shaw, 2017).

학술적으로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 여성의 

이상섭식행동을 설명하는 주요한 이론인 사회

문화적 이론(Boskind-White & White, 1986)에서 

언급한 미디어의 영향을, 우리나라에 만연한 

물질주의 그리고 과거 수동적 미디어 환경에

서 현재 능동적이고 양방향적으로 바뀐 미디

어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연예인 숭배 현

상의 관계를 통해 밝힌 점에 의의가 있다. 섭

식장애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론에 의하면 수

동적으로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여성

은 자신의 신체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자

신의 몸을 하나의 상품으로 대상화하여 사회

문화적으로 제시하는 미의 규준에 도달하고자 

비정상적으로 노력하는 이상섭식행동을 더 많

이 보이게 된다(López-Guimerà, Levine, Sánchez- 

Carracedo, & Fauquet, 2010; Monro & Huon, 

200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디어의 영향에 

더 취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물질주의 가치 추

구 그리고 미디어의 새롭고 더 적극적인 소비 

형태인 미디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연예인에 

집착하는 연예인 숭배 현상으로 이상섭식행동

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론을 확장한 의의가 있

다. 기존 연구는 실험과 연구 등을 통해 ‘마

른 몸’과 같은 이상적 미의 기준을 보여주는 

미디어가 이상섭식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Monro & Huon, 2005; 

Moriarty & Harrison, 2008). 그러나 연예인 숭배

는 미디어에 수동적으로 노출 된 것이 아닌 

SNS를 통한 자기 개방과 같은 적극적이고 양

방향적인 행동을 포함한다는 점에서(Chung & 

Cho, 2017) 기존의 미디어 노출보다 더 적극적

이고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선행 연구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연예인 숭

배는 단순 미디어 노출보다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이지만 병리적 형태의 미디어 

소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예인 숭배와 

정신 건강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

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미디어의 적극적 소

비 형태인 연예인 숭배와 이상섭식행동과의 

관계는 물론 연예인 숭배를 예측하는 물질주

의 가치 추구의 영향을 밝힌 의의가 있다. 또

한 국외 선행 연구에 의하면 연예인 숭배의 

효과는 초기 성인기 여성들에게도 나타났으나

(Brown & Tiggemann, 2016) 국내에서는 연예인 

숭배를 청소년들의 하위문화로 보는 경향이 

강하여 중학생, 고등학생과 같은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김효진, 임성

문, 2015; 심재웅, 황재원, 2016). 본 논문은 기

존 연예인 숭배 연구에서 간과하고 있던 대상

인 초기 성인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확장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가 심리상담과 같은 실제적 적

용에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부정적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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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와 이로 인한 이상섭식행동은 초기 성

인기 여성이 호소하는 주요 정신건강 문제이

다(Allen, Byrne, Oddy, & Crosby, 2013). 본 연구

는 이상섭식행동을 설명하는 사회문화적 변인

으로 물질주의 가치와 최근 나타나는 미디어

의 적극적 소비행동인 연예인 숭배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물질주의 가치

는 여성이 자신의 외모를 결혼이나 직업 시장

에서 경쟁력을 갖게 하는 하나의 “재화”로 인

식하게 하여 마른 몸과 같은 규격화된 외모를 

갖추어야 하는 압박감(Dittmar et al., 2014)을 

더 쉽게 느끼게 하고 이상섭식행동의 주요 원

인이 되는 자기대상화(Teng et al., 2016)의 동

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담자는 여

성 내담자가 갖는 가치 체계 탐색을 통해 물

질주의나 외모주의와 같은 외적가치가 여성이 

자신의 신체상에 갖는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찰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섭식장애가 

내담자의 개인적 문제만이 아닌 물질이나 규

격화된 외모를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체계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통찰을 높일 수 있다. 연예

인 숭배를 통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

을 내재화한 경우 이러한 규범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 않으므로 외모

에 대한 내담자의 규준이 미디어와 같은 외적 

체계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임을 지각할 수 있

도록 돕고, 사회적인 규범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적인 기준이나 내담자가 개

인내적으로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갖고 있음에 대한 내담자의 인식 확장을 도울 

수도 있다. 끝으로 상담자는, ‘공허한 자아’ 이

론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내담자가 연예인

을 숭배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자신의 불안정

한 정체성을 극복하기 위해 외재적 가치를 추

구하려는 경향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함

께 탐색할 수 있고, 불안정한 정체성으로 인

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연예인 숭배나 이상

섭식행동과 같은 부적응적 행동이 아닌 보다 

적응적 대안행동을 모색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이상섭식행동을 

가장 많이 나타내는 초기 성인기 여성을 연구 

대상으로 상정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

한 발달 단계에서 물질주의와 연예인 숭배 그

리고 이상섭식행동과의 관계는 물론, 물질주

의 그리고 연예인 숭배가 이상섭식행동 외에 

다른 정신건강 문제 및 심리적 안녕감과 어

떤 상관이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년여성의 물질주의와 연예인 숭배는 

이상섭식행동이 아닌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다른 정신건강 문제를 예측할 수 있고

(Otero-López & Villardefrancos, 2013), 중년여성

의 물질주의는 연예인 숭배가 아닌 노화에 

의한 신체불만족과 같은 다른 심리적 기제를 

통해 이상섭식행동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Midlarsky & Nitzberg, 2008). 또한 초기 성인기

의 물질주의 추구는 연예인 숭배뿐 아니라 이 

시기의 주요 발달 과업인 학업, 직업 그리고 

관계적 성취(Shiner & Masten, 2002)와 더 큰 연

관성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성차 역시 물질주의와 연예인 숭배 

및 정신건강 변인관계를 다르게 하는 변인일 

수 있다. 물질주의와 연예인 숭배에서 성차의 

조절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직 없지만 물

질주의와 연예인 관련 미디어 소비의 관계를 

성별이 조절한다는 연구가 존재한다(Lewallen, 

Miller, & Behm-Morawitz, 2016). 남녀 모두 연예

인 숭배를 통해 이상적인 신체상을 내재화하

였으나 이로 인한 신체 관리 행동은 남녀가 

다르게 나타났고(Guðnadóttir & Garðarsdótt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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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연예인 숭배와 성형 수용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연예인 숭배가 높은 여성의 

성형 수용은 유의하게 높은 반면, 남성에게는 

유의하지 않았다(Swami et al., 2009). 후속 연구

에서는 남성의 경우 물질주의 추구와 연예인 

숭배가 이들의 신체상 뿐 아니라 신체 관리 

행동, 전반적인 정신 건강, 자기 유능감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연구해 볼 수 있다

(Flouri, 2005).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예인 숭배를 병리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초기 성인기 여성의 이상

섭식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연

예인 숭배는 병리적인 면뿐 아니라 사회적, 

오락적 측면의 공상적 연예인 숭배도 존재한

다(McCutcheon et al., 2002). 후속 연구에서는 

병리적 연예인 숭배뿐 아니라 공상적 연예인 

숭배와 물질주의와의 관련성, 그리고 정신건

강과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횡단 연구이기 때문에 연

구 모형의 방향성을 확신할 수 없다. 본 연구

에서는 물질주의가 연예인 숭배를 예측하고 

연예인 숭배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

의 내재화로 이어짐을 발견하였지만 물질주의

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을 

더 쉽게 내재화 할 수 있고, 그 규범에 가장 

부합하고 대표성을 띠는 연예인을 숭배하게 

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연예인을 우상시 할

수록 자신의 몸, 외모, 신체와의 괴리감은 더 

커지게 되고 이러한 괴리감은 신체 불만족으

로 이어져 이상섭식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 연구를 통해 물질주의

를 추구할수록 증가하는 연예인 숭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의 내재화 그리고 이상

섭식행동의 방향성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

다. 끝으로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의 물질주

의와 연예인 숭배에 대한 첫 번째 연구로서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신뢰하기 위해서는 반

복 연구를 통해 물질주의와 연예인 숭배의 관

계 그리고 연예인 숭배와 이상섭식행동의 관

계가 본 연구와 일치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초고속 산업화의 결과로 문화지체 현상처럼 

나타난 물질주의는 한국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에서는 그동안 연구가 부족하였다. 뿐만 아니

라 최근 미디어 소비 환경이 과거 수동적이고 

일방향적인 소비 형태에서 능동적이고 양방향

적인 것으로 변화하면서 나타난 연예인 숭배 

현상 역시 청소년을 대상으로만 연구되어 왔

다.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 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상섭식행

동을 사회문화적 변인인 물질주의와 연예인 

숭배를 통해 설명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

과를 통해 초기 성인기 여성의 이상섭식행동

을 여성 개인 내적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하나

의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음이 다

시 한 번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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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ism and Disordered Eating Symptoms among

Young Adult Women: Celebrity Worship and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as Mediators

Kyoung Ok Seol        Dasol Hwang        Seong Hye Hong        Lina Ju

Ewha Womans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ed to understand young adult women’s disordered eating symptoms with 

materialism and pathological celebrity worship. Specifically, we hypothesized that pathological celebrity 

worship and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would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disordered eating symptoms among young adult women. A total of 601 female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s hypothesized, we found that materialism predicted 

pathological celebrity worship and increased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which in turn, led to a higher level of disordered eating symptoms. Our findings suggest that young 

adult women’s disordered eating behaviors should be understood as a sociocultural phenomenon rather 

than as an individual woman’s personal issue.

Key words : materialism, celebrity worship,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disordered 

eating symptom, female


